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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인의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유형을 탐색하고, 군

집 유형별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성인남녀 372명을 대상으로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

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를 설문조사하였고,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인 ‘적응적 성관

념 수용형’, 군집 3인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등 총 3개의 하위군집 유형이 형성되었다. 

하위군집 유형별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군집별로 강

간통념수용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군집 3인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

형’ 의 강간통념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인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가 어떠한 특

성을 나타내는 하위 유형인지를 평가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초점화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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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러 분야로 미투운동(#MeToo)이 

확산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미 학교, 직장 등에서 의무교육

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성폭

력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신설

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폭력상담센터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었으나(이선경, 허용회, 박

선웅, 2015), 2017년 23,806건, 2018년 23,122건, 

2019년 23,212건으로(경찰청, 2021) 신고 건수

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에 대

한 인식개선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며 배척하

는 2차 가해행동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사건 당시의 품

행 등을 문제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리화

의 근거를 제공하고(Linda, 1984) 2차 피해자화

(second victimization)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효과성을 거두려면 교육 대

상이 어떠한 심리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 그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

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심리내적 특성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한 개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는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다양

한 변인들이 조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고, 이러한 개인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중요 변인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는 것이 강간통념수용도이다. 최

근 연구에서 2차 피해자화는 높은 수준의 강

간통념수용도에서 비롯되었다(조은경, 박지선, 

2020; 홍주현, 2017). 강간통념(rape myths)이란 

강간 범죄와 그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대

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

향되고 고정관념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가리킨

다(박지선, 김정희, 2011; 이석재, 1999). 이러

한 강간통념은 남성위주 사고와 깊이 연관되

어 있으며(Field, 1987),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

하게 되는 논리를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원인

을 전가시키도록 만들거나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Jensen & Gutek, 1982; Snyder, 

2008). 강간통념수용도란 강간에 대한 편향적 

고정관념과 신념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

다. 실제로 강간통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에 따라 성범죄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라보

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강간통념수용도

는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검증되어 오고 있다(홍연주, 이

주영, 2019; Burt, 1980; Lee & Choi, 2001). 경험

적 연구에서 권위주의가 남성의 성희롱 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간통념이 매개변인

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Begany & Miburn, 

2002), 남성의 경우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을수

록 성행동과 성폭력 경험이 많았고(Lee, 1999), 

여성의 경우 강간통념수용도가 성적자기주장

을 약화시켜 성폭력 피해에 간접적 영향을 미

쳤다(Lee & Lee, 2005). 심지어 강간통념수용도

는 성폭행 피해자가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

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Belknap, 2001; 

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1). 그렇다면 

이러한 강간통념수용도가 성폭력은 물론이요, 

이후 2차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강간통념수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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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색이 긴요한데,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성차별주의 같은 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

념이 강간통념의 원인이었던 만큼(이석재, 최

상진, 200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김재은, 김지현, 2016). 사회문화

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

간통념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장미정, 

조은경, 2004).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양육적인 특질을 기대하고 남성에

게는 공격적이고 경쟁적 특질을 기대하게 함

으로써(David & Brannon, 1976)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자 사회구조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고착

시키고 정당화시켰는데(안상수, 김혜숙, 안미

영, 2005), 실제로 강간통념수용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재은, 김지

현, 2016; 윤병해, 고재홍, 2006; 홍연주, 이주

영, 2019).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

할수록 성에 대한 왜곡된 규범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Wheeler, 2003), 강압적 성행

동을 정당화하고(Greendlinger & Byrne, 1987),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을(김복태, 2001)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사

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성역할갈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이 사회화 과정

에서 내면화한 성역할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를 성역할 갈등이라

고 한다(하정혜, 김지현, 2016; O’Neil, 1982;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한쪽 성보다는 다른 쪽 성에 더 적절하

다고 여기는 가치, 동기 및 행동이 성역할이

며(Shaffer, 2005),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사회

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믿는 규정된 특성을 

개인이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Riegel, 1976). 

성역할갈등은 남녀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만

큼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여성의 성역할갈등

으로 분리되어 연구되었다(Eisler & Skidmore, 

1987; O’Neil et al., 1986).

사회에서 규정하는 과도한 남성성을 내면화

하는 남성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

다(Kray, Howland, Russell, & Jackman, 2017). 이

러한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에 스스로를 

한정시킴으로써 남성은 필요하다면 폭력을 수

용하고 공격적으로 되었고(이수연 등, 2012), 

강간통념수용도 역시 높았다(박경, 2008; 심정

신, 이영숙, 오숙희, 2012). 반면 여성의 경우

는 연령대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갈등을 달리

했는데, 20대의 경우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여

성으로서의 매력을 성역할로 내면화하여 신체

적 매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반

면(김지현, 2008), 30대의 경우에는 타인의 안

녕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성역할로 내면화함

에 따라 도전적 상황의 극복과 적응에 어려움

을 겪고 신체와 심리적 건강에 위협을 받았다

(Efthim, Kenny, & Mahalik, 2001). 예를 들어 독

립적인 여성의 경우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독

립 추구라는 발달과업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 

갈등을 낳으면서(채재희, 2014) 결국 결혼 유

무와 상관없이 심리적 무력감을 가지기도 하

였다(최윤정,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

뿐 아니라 연령 변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인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문화에 개방되어 있는 

2030세대 역시 개인적인 삶에서 다양한 갈등

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통념수용도

가 높을 것이고, 연령 변인의 영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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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차별주의로 진

행되기도 하는데, 성차별이 억압과 증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차별은 

남녀 모두가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양가적 성

차별주의가 제기되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ambivalent sexism)는 여성에 대한 폄하와 멸

시뿐 아니라 특정 여성들에 대해서는 숭앙과 

찬사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나뉘는데(Glick 

& Fiske, 1996, 2001), 적대적 성차별주의(HS: 

Hostile Sexism)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권위나 

영역을 침범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

되는 것으로 여성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주도

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없고, 따라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적합

하지 않다는 신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고 이지적인 남성과 달리 여성

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이어서 직장 생

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다(안상수, 백영주, 김

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Glick & Fiske, 

1996).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BS: Benevolent 

Sexism)는 전통적 성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적 태도로 대하며,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

자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는 여성

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듯 보이나 그 이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여성을 전통적 여성상에 근

거하여 평가하고 육아나 가사일 등 제한된 역

할만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서 차별적이다.

이러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정당화시키도록 하였다(Bohner, 

Siebler, & Schmelcher, 2006). 적대적 성차별주의

가 높을수록 강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강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여성관련 

정책에는 찬성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이

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경험적 연구에서

도 성차별주의를 가질 경우 강간에 대해 더 

허용적이고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재홍, 지영단, 2002; Burt, 

1980). 특히,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가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상에 대한 편견 

또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최인철, 진

정희, 2003). 그렇다면 양가적 성차별주의,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

에 따라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강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 내적 변인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공격

성이다. 공격성이란 타인을 향한 처벌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

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러한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

지게 되고(Peggy, 1981) 데이트폭력 가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공격성이 높을수

록 폭력에 허용적이고 폭력행동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신지연, 최

수미, 2017).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았는데(손

강숙, 정소미, 2016), 이처럼 폭력 수용 수준이 

강간통념수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만큼

(Burt, 1980; Check, Malamuth, Elias, & Barton, 



조은혜․장진이 / 한국 성인의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유형별 강간통념수용도

- 5 -

1985) 공격성을 강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강간통념수

용도는 사회문화적으로 부과된 성역할에 따른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

차별주의뿐 아니라 개인 내적 특성으로서 공

격성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변인과 개

인 내적 변인은 한 개인에게서 다양한 역동으

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역할에 대

한 고정관념이 높아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손강숙, 정소미, 2016), 공격

성 수준이 높아 폭력에 허용적이어서(신지연, 

최수미, 2017)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과 

공격성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한 개인 안에

서 서로 다른 프로파일로 조합될 수 있고, 이

러한 조합에 따라 고유한 개인의 내적 특성으

로 발현되어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

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단순히 개별 변인들이 어떻게 강간통념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적 관념과 내적 특성의 조합에 따라 발생되는 

하위유형을 확인하고, 이러한 하위유형에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

적 연구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군

집분석이란 변인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

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하위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각 집단이 가진 특성

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군집 유

형에 따른 차별적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목표를 수립하도록 한다(박현주, 정대용, 2010). 

그렇다면 하위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이 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

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집분석

을 통해 사회문화적 관념과 내적 특성 및 인

구통계학적 특성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강간

통념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호와 강혜자(2005)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통념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성

별과 직업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은경

과 박지선(2020)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은 성차

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보다 남성이 

성차별적 태도를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차별적 태도를 더 수

용하였다. 남성의 성차별 수준이 여성보다 높

았고, 특히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여성보다 높

게 나타났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오

주령, 박지선, 2019; 홍영은, 박지선, 2018). 실

제로 김나은과 박지선(2021)에 따르면 남성은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러한 성향이 성차별적 

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의식적

으로 수용하고 있는 강간통념에서 성차가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랐

던 만큼(이선경 등, 2015) 강간통념수용도에서

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처

럼 최근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받아

들이는 데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하위유형에서 나타난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성역할갈등,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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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을 군집변인으로 설정

하여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군집 유형이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하위군집 유형

에 따라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

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성별 차

이가 있는가? 둘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

별주의, 공격성 등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하

위군집 유형이 존재하는가? 셋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등의 조합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하위군집 유형의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넷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에 따른 하위군집 유형 간에 강간통념수용도

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8년 3월 대구 및 경상북도 지

역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일반성인을 대상

으로 대학원, 병원, 중소기업, 관공서 등에 오

프라인 설문과 구글 온라인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경

우 연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해 온라인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참여자 보호를 위

하여 설문 시작 전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

다. 온라인 설문지 응답자는 121명(33%), 오프

라인 설문지 응답자는 251명(67%)이었다. 각각

의 회수율은 92%, 94%였고, 설문조사 참여자

에게는 1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72명이었고, 그 

중 중복 응답 및 미응답 등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3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193명(55.1%), 남성이 157명

(44.9%)이었다. 연령은 30대가 144명(41.1%), 40

대가 94명(26.9%), 50대가 99명(28.3%), 60대가 

13명(3.7%)이었다. 결혼 여부로는 미혼이 82명

(23.4%), 기혼이 268명(76.6%)으로 상당수가 기

혼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6명(1.7%), 고

등학교졸업 78명(22.3%), 전문대학졸업 69명

(19.7%), 대학교 졸업133명(38%), 대학원졸업 

64명(18.3%)이었다.

측정도구

강간통념수용도

강간통념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urt 

(1980)가 개발하고 이석재(1999)가 번안 및 수

정한 강간통념수용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 이

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

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여

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

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등이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4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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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역할갈등

남성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O’Neil 

등(1986)이 개발한 성역할갈등 척도와 Eisler와 

Skidmore(1987)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등을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문항을 수정 보

완하여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과 김진아(2012)

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7문항으로 

남성우월,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성공권력 경쟁,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가장 

의무감 등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식 척도로 응

답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9

였다.

여성 성역할갈등

여성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지현

(2008)의 FGRCS(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를 참고하여 하

정혜와 김지현(2016)이 구성한 한국 여성 성역

할갈등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양

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타인을 우선 

돌봄,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가 되

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주장 억제 등 5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6점)까지 6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1이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lick과 Fiske(1996; 2001)의 양가적 성차별 태

도 척도를 근거로 안상수 등(2005)이 개발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를 사용

하였다. 총 36문항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 18개의 문항과, 온정적 성차별

을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이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

는 .94였고,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93,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93이었다.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erry 

(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근거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

이 타당화한 한국형 공격성 질문지 척도를 사

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

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4개 하위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

적합치도 계수는 .84였다.

자료분석

이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검토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변인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이론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특성을 한 집단

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법으로(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자료에 기반하는(data-driven) 탐

색적인 접근이다. 1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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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n=157) 여(n=193)
t df

M SD M SD

1 성역할갈등 2.89 .65 3.61 .54 -11.2** 348

2 적대적 성차별주의 2.50 .71 2.21 .68 3.86 348

3 온정적 성차별주의 3.09 .71 2.84 .71 3.20 348

4 공격성 2.34 .51 2.41 .41 -1.40* 348

5 강간통념수용도 3.00 .92 3.03 .96 -.33 348

주. n=350 **p<.01, *p<.05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비교 분석

적 군집 방법인 Wards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위

계적 군집 방법이란 비교적 차이가 덜한 값끼

리 차례대로 묶어서 군집화 하는 방법으로 이

를 통해 군집의 수와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

을 결정하였다(김기영, 전명식, 1991). 2단계에

서는 비위계적 군집방법인 K-means 방법으로 

각 군집의 중심점을 초기 시작점으로 투입하

여 그 중심점을 향해 각 사례를 흩뿌리는 방

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하였다. 이 방

법은 1단계에서 결정된 군집에 정해진 판단기

준을 통해 군집을 구분하는 방식이다(손건태, 

1998). 각 군집 유형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가 유의미한지 검토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

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

어진 각 집단이 강간통념수용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차이가 어떠한 군집 간에 유의미한지 확인

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성별 차이

이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

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적 성차별

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수용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성역할갈등(t=-11.2, p<.01)에서는 여성

(M=3.61)이 남성(M=2.89)에 비해 더 높은 수

준을 보였으며, 공격성(t=-1.40, p<.05)에서는 

여성(M=2.41)이 남성(M=2.34)에 비해 높은 수

준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1

과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이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성역할갈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r=.16, p<.01), 온정적 성차별주의(r=.18, 

p<.01), 공격성(r=.19, p<.01), 강간통념수용도

(r=.25,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

며 공격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r=.28, 

p<.01), 온정적 성차별주의(r=.19, p<.01), 강간

통념수용도(r=.29,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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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성역할갈등 1

2 적대적 성차별주의 .16
**

1

3 온정적 성차별주의 .18
**

.34
**

1

4 공격성 .19
**

.28
**

.19
**

1

5 강간통념수용도 .25
**

.54
**

.32
**

.29
**

1

p<.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군집유형

군집 1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n=94)

군집 2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n=141)

군집 3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n=115)

성역할갈등 .88 -.54 -.06

적대적 성차별주의 .29 -.71 .63

온정적 성차별주의 .47 -.74 .52

공격성 -.34 -.48 .86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관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r=.34, p<.01)와 강간통념수

용도(r=.54, p<.01)와 중간 수준의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간통념수용

도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중간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2, p< .01). 

종합적으로 강간통념수용도는 성역할갈등

(r=.25, p<.01), 적대적 성차별주의(r=.54, p< 

.01), 온정적 성차별주의(r=.32, p<.01), 공격성

(r=.29, p<.01)의 주요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군집분석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을 

군집 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을 때가 각 군

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성인들의 성역할갈등, 양가

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등 군집 변인들의 평

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peed points)으로 설정

하여 2단계에서는 K-means 분석을 통해 각 참

여자를 해당 군집에 최종 분류하였다. 군집 1

은 94명, 군집 2는 141명, 군집 3은 115명으로 

군집 2에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각 군집 변인들의 군집별 점수

를 표준화하였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군집 1은 성역할갈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가 높고 공격성이 낮아 비공격적인 성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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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중심점)

념 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성역할갈등과 양

가적 성차별주의가 모두 성고정관념에서 비롯

되는 것이기 때문에(Berk, 2009) 성고정관념을 

군집명에 명시하였다. 군집 2의 경우 성역할

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으로 명명하였

다. 이 유형은 성고정관념보다는 성관념이라

는 표현을 선택하였는데, 고정관념이 특정 개

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단순

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란 이유만

으로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력을 특정 범주

로 귀속시키는 관념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반

면(곽호안,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2008), 관념이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을 가리킨다. 군집 2의 경우 연령이 낮거나 

학력이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성고정관념을 

수용하기보다 적응적으로 성관념을 받아들이

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군집 3의 경우, 공격

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으로 명명하였는데, 군

집 3은 공격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도 가장 높았고 성역할갈등은 

평균 수준이었다. 순응이란 환경에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체계나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른다는 것으로 군집 3의 경우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고정관념에 대해 순응하여 이에 대

해 갈등하지 않고 따르며 성차별적 태도를 드

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집 3은 공격

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으로 명명하였다. 구체

적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군집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군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남성 157명 가운데 군집 3(공격적 성

고정관념 순응형)에 속한 경우가 68명으로 가

장 많았고,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67

명, 군집 1(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193명 가운데 가장 많

은 여성이 속한 군집은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순응형)로 74명이었으며, 군집 1(비공격적 성

고정관념 갈등형) 72명, 군집3(공격적 성고정

관념 순응형)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군집 3(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은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순응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는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에서 74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

고, 40대 역시 39명으로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50

대는 군집 3(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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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n=94)

군집 2

(n=127)

군집 3

(n=69)
 df

1 성별
남(n=157) 22(14%) 67(42.7%) 68(43.4%)

27.32*** 2
여(n=193) 72(37.3%) 74(38.3%) 47(24.4%)

2 연령

30대(n=144) 32(22.2%) 74(51.4%) 38(26.4%)

27.74
*** 6

40대(n=94) 24(25.5%) 39(41.5%) 31(30.9%)

50대(n=99) 29(29.3%) 27(27.3%) 43(43.4%)

60대(n=13) 9(69.2%) 1(7.7%) 3(23.1%)

3 교육수준

중졸(n=6) 0(0%) 1(16.7%) 5(83.3%)

24.62
** 8

고졸(n=78) 23(29.5%) 20(25.6%) 35(44.9%)

전문대졸(n=69) 23(33.3%) 23(33.3%) 23(33.3%)

대졸(n=133) 32(24.1%) 63(47.4%) 38(28.6%)

대학원졸업(n=64) 16(25.0%) 34(53.1%) 14(21.9%)

4 결혼
미혼(n=82) 11(13.4%) 47(57.3%) 24(29.3%)

15.34*** 8
기혼(n=268) 83(31.0%) 94(35.1%) 91(34.0%)

p<.01, p<.001,

군집 1=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군집 3=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

응형

표 4. 군집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분포

명이 포함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교

육 수준별로는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군집 3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에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인 반면,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는 

군집 2(적응적 성관념 수용형)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군집 유형들 간의 인구통계학

적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

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 차이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및 공격성

을 조합하여 형성된 세 개의 군집들 사이에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 차이가 유의하

였다. Scheffe 검증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강간통념수용도는 군집 3(공격적 성고정

관념 순응형)이 군집 1(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군집 

1(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이 군집 2(적응

적 성관념 수용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다(F=41.27, p<.001). 구체적인 결과는 표 5,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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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1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2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군집3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F df Scheffe

M(SD) M(SD) M(SD)

강간통념수용도 3.19(.88) 2.53(.76) 3.48(.93) 41.27*** 2 b<a<c

***p<.001, Scheffe: 군집1=a, 군집2=b, 군집3=c

표 5.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의 평균 차이

그림 2. 군집별 강간통념수용도의 차이(표준점수)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맞

춤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경험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

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였고, 이들 변인의 조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하위유형을 찾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역할갈등, 양가

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의 조합에 따라 발생되

는 하위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하위유형에

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지역 

30대 이상 성인남녀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하였고, 3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양가적 성차별

주의, 강간통념수용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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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작지 않

았던 만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수용

도에서 응답자들이 다양한 태도를 보인 것이 

평균 차이를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공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강간통념수용

도의 경우 7점 척도에서 남녀 각각 3.00점, 

3.03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강간통념수용도가 

낮다는 선행연구(이건호, 강혜자, 2005; 이석재, 

최상진, 2001; 이선경 등, 2015)와 일치하지 않

으며, 공격성을 억압해야 하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험하는 공격성 수준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와도(Kopper, 1996) 일치하지 않는 결

과이다. 선행연구와 다른 이러한 결과는 남성

지배적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데, 최근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이

나영, 2018) 보고되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이 

자신의 공격성을 더 인식하고 표현하게 된 변

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표본

의 특성과 다양한 매개변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여성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 미치는 변인

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갈등,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 모두 서

로 간에 유의미한 정적관련성을 보였다. 양가

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아지며(Glick & Fiske, 2001), 가부장제 사회에

서 성역할갈등은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지현,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성역할갈등과 강간통념수용도 간의 관

련성이 가장 컸는데, 남녀 각각의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남성의 폭력성과 여성의 

수동성이 정당화되며 강간통념수용도 역시 높

고(이수연 등, 2012)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

할에 스스로를 한정시킴으로써 남성은 필요하

다면 폭력을 수용하고 공격적으로 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수연 등, 2012)와 일맥상통하

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부장

적인 사회에서 규정지어지는 성역할이 한 개

인의 다양한 특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강간통념수용도와 적대적 성차

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등의 관

련성이 검증된 만큼 이 특성들을 주요 주제로 

한 예방교육과 상담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

성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 유형이 형

성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개의 하위군집이 

형성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군집 2는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으로 성역할갈등, 적

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이 모두 낮은 유형이었다.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대

해 허용적이었고(손강숙, 정소미, 2016), 청소

년의 공격성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매개변인으

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이진석, 김

재엽, 황선익, 2018), 이 유형은 성역할갈등이

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덜 경험하면서 공격

성 수준까지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남녀 성에 대한 견해나 생각인 성관념이 

적응적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유형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 대

한 일반성인의 인식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이

나영, 2018)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군집 3은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

응형’으로 성역할갈등은 평균보다 낮으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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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공격성

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다. 특히 공격성 수

준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은 모든 유형 가

운데 가장 높아 공격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

한 논의는 할 수 없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

와 공격성 간에 정적 관련성이 나타난 만큼 

이들 두 변인의 관련성 혹은 인과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집 1은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으로 성역할갈

등,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평균보다 높았으나 공격성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 유형의 경우 성역할갈등을 가장 높은 수준

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유형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자신의 성역할에 대

해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각 군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

과,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성별, 연령에서 모

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 2인 ‘적응

적 성관념 수용형’의 경우 30대의 51.4%에 해

당하는 74명과 40대의 41.5%를 차지하는 39명

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속

해 있었으며 대학교 졸업자 47.4%, 대학원 졸

업자 53.1%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 하위 군집 형성에 연령

과 학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의 경우 여성이 37.3%를 차지하고 남

성은 14%로 가장 적었던 반면, 군집 3인 ‘공

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43.4%로 가

장 남성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2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50대가 43.4%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 

83.3%, 고등학교 졸업 44.9%로 상대적으로 나

이가 많거나 교육 수준이 낮았다. ‘적응적 성

관념 수용형’과 대조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위군집 유형별로 강간통념수용도에

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군집 3

인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이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군집 1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 군집 2인 ‘적응적 성관념 수용형’ 순

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인으로서 성역할갈등

(손강숙, 정소미, 2016; 심정신 등, 2012; 하정

혜, 김지현, 2016), 양가적 성차별주의(김재은, 

김지현, 2016; 이정원 등, 2009; Bohner et al., 

2006), 공격성(신지연, 최수미, 2017) 각각이 강

간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변

인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하위유형에서는 양가

적 성차별주의와 공격성 수준이 높은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 유형에서 강간통념수용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지만, 이 유형에서 특

히 공격성 수준이 높았던 만큼 공격성이 강간

통념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특성

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가적성차별주의 등 사회문화적 

변인들과 공격성, 강간통념수용도 간의 구조

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하위유형별로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가 

있었던 만큼 성폭력 예방 및 상담적 개입에서

는 대상이 어떠한 하위유형에 속하는지에 대

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심

리사회 변인으로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뿐 

아니라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공격성에 초점

화된 개입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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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별 개인에 초점화된 심층적인 상담적 

개입도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인데, 대상의 특

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

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상 

맞춤식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유형별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달

랐던 만큼 각 하위유형별로 특화된 교육에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30대 이상의 

기혼여성의 경우 성차별에 민감하지 못하였고, 

20대 미혼여성의 경우 성차별에 민감하였다. 

또 남성의 경우 성차별과 결혼 유무는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유주연, 안현의, 

2020).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듯 연령과 결

혼유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

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성역할갈등의 경우 양육과 가사에 대

한 책임과 관련된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성

적희생자가 될 수도 있거나 사회적 여성성을 

벗어날 경우 매력없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양가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김지현, 2008; 

하정혜, 김지현, 2012). 이는 20대 여성과 30대 

이상의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성역할갈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인데, 이 연구는 

30대 이상 60대 이하의 연령대를 연구대상으

로 한 만큼 20대 여성의 성역할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이 대구

경북이라는 특정 지역의 성인으로 국한되었는

데, 군집분석에서는 표본의 특성이 중요한 만

큼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성인을 대

상으로 하여 군집 형성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

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분류라는 점에서는 개

념적으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확률이론을 

통해 집단 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정

확성이 높고,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

관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권재기, 

2011) 잠재집단분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장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일 것이다. 이제 이러한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면서도 영역특수

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역할갈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등뿐 아니라 공격성 등의 

개인의 고유한 심리내적 특성 등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

한 변인을 탐색하고 이들 변인들에 대한 개입

에 초점화된 심리교육 혹은 상담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군집에 

맞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자면 첫째, 

‘비공격적 성고정관념 갈등형’의 경우는 성역

할갈등 수준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던 만큼 

이 하위 유형의 경우 성역할갈등 수준을 낮추

는 것에 초점화된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역할과 관련한 고정관념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인지치료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바꿈으로

써 강간통념수용도를 낮춘다면 궁극적으로 성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격적 

성고정관념 순응형’의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

았던 만큼 공격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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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강조 등으로 강

간통념수용도에서 변화가 예상되나 이러한 사

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척도 개발이 아직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도 관

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이석재

(1999) 척도를 문항에 대한 안면타당도만을 거

쳐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추후에는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척도 개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척도 개발은 관련 연구를 촉진

할 것이며,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인 예방교육 및 상

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와 직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

력 예방교육은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프

로그램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 특히, 3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성차별주

의 등이 고착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일회적

인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

다. 따라서 기초, 심화과정 등 세분화하여 단

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

이 강간통념수용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하위 유형을 발견하고, 교육 대상자가 

어떠한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프로

그램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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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uster of Adults’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nd Aggression and

Their Differences in Acceptance of Rape Myths

Eun Hye Cho                    Jin Yi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atural groupings among adults based on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nd aggression, and find differences in their acceptance of rape myths. 372 male and 

female adults in the Daegu and Gyeongsang province were surveyed and 350 were analyzed on their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ggression and acceptance of rape myths. The cluster analysis 

divided participants into sub-groups such as ‘unaggressive but conflicted about gender stereotypes’, 

‘receptive to adaptive gender notions ’ and ‘compliant to aggressive gender stereotypes’. The sub-groups 

had differing levels of gender, age and educ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acceptance of rape myths 

among these groups, Post-hoc testing showed that the ‘compliant to aggressive gender stereotype’ 

sub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ceptance of rape myths, following by ‘unaggressive but with 

gender stereotype conflicts’ and ‘receptive of adaptive gender notions’. Finally, needs for assess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subgroup types and developing psychoeducational programs 

focused on the subgroup characteristics were addressed. Then,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conflict, ambivalent sexism, aggression, the acceptance of rape myths,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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